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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21. 6. 22.(화) /총 3매

국토교통부
주택임대차
지원팀

담 당 자
∙팀장 전성배, 사무관 박정곤, 주무관 송창기
∙☎ (044) 201-3314, 4175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시 전체의 전세거래 비중은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6.22.) >

ㅇ 6.21일 기준(아실)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1.9만건으로 전월 대비 △7.8%,

1년전(4.4만건) 대비 △55.2% 수준

ㅇ 보유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,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영향

□ 서울시 전세 거래상황에 대한 일부 오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아래와 

같이 설명 드리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➊ 서울시 전체의 전세거래 비중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- 확정일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의 전세 거래량과 전세 거래비중은

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* 서울 전체 월평균 전월세 거래현황

․(‘20.1～4월) 6.1만건 (전세 3.6만건, 전세 거래비중 59%)

․(‘21.1～4월) 6.3만건 (전세 3.5만건, 전세 거래비중 55%)

➋ 기사에서 인용한 민간 업체(아실)의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는 
‘20.8월 ’허위 과장 매물 표시 광고제한 제도‘ 시행으로 중복 허위
매물이 감소한 영향 등이 있습니다.

․‘21. 1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매월 약 2만건 내외를 

기록 중에 있습니다.

* 아실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(만건, 말일 기준) : 4.9(‘20.1) → 3.8(’20.7) →

1.4(‘20.8) → 1.7(’20.12) → 2.1(‘21.1) → 2.3(’21.4) → 2.1(‘21.5) → 2.0(’21.6.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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➌ 최근 서초구 대규모 재건축 단지 이주 착수 등 국지적 불안

요인이 있으나, 서울의 ‘21년 정비사업 이주물량은 전년 대비 

약 1/3 수준입니다.

ㅇ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 전체 이주수요 규모(3,784세대)가 전년 

동기(11,388세대) 대비 크게 감소하고, 강남4구 이주수요(2,700세대)도

전년(4,752세대)의 절반 수준이므로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시장 

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< 서울지역 정비사업 이주사업 현황(출처: 지자체 취합자료) >

구   분 `21.상반기 `21.하반기 '20.상반기 '20.하반기 '19.상반기 '19.하반기

3,853(1,703) 3,784(2,698) 13,320(2,644) 11,388(5,307) 10,713(4,805) 7,028(2,838)

서

울

강남 4구 1,551(1,551) 2,700(2,698) 3,596(2,447) 4,752(4,282) 4,125(4,125) 1,561(1,483)

강남 32(32) - 894(894) 486(486) 349(349) 144(144)

서초 1,027(1,027) 2,583(2,583) 620(620) 2,633(2,633) 1,203(1,203) 358(358)

송파 97(97) - 933(933) 1,163(1,163) 2,564(2,564) 833(833)

강동 395(395) 117(115) 1,149(0) 470(0) 9(9) 229(151)

기타 2,302(152) 1,084(0) 9,724(197) 6,636(1,025) 6,588(680) 5,467(1,335)

* 괄호는 재건축아파트 물량만 표시한 수치

➍ 한편 전국 및 수도권의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

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.

< ’21년 분기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(단위 : 만호) >

구  분 10년 平
(‘11년∼’20년)

5년 平
(‘16년∼’20년)

‘21년

하반기 합계 1분기 2분기e 3분기e 4분기e

전  국 31.7 39.3 20.6 32.2 7.1 5.1 8.8 11.2

수도권 14.8 18.9 10.2 18.7 4.4 2.5 5.5 6.3

(서 울) 3.7 4.2 2.4 4.3 1.5 0.7 0.9 1.2

- 청약․대출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인해 신규 아파트에서의 집주인 

실거주가 늘고 있으나, 실거주 가구의 직전거주 주택이 임대로 다시

활용되므로 임대주택 공급량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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➎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정확한 전월세 거래량 및 시장 동향을 

면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.

- 6.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되면 기존 확정일자 대비 

더 많은 자료를 신속히 확보*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

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종전에는 계약체결일부터 2～3개월 후행(입주완료시점)하여 데이터 확보가

가능했으나, 신고제 도입으로 30일 이내 확보 가능

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 주택임대차지원팀 박정곤 사무관(☎ 044-201-33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